
 

 

송봉모 신부님의 저서에서 인용한 예화입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거창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큰아들은 집안 

대청소를, 딸은 집안 장식을, 막내는 생일 축하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생일날이 다가왔고, 아버지 

출근하시자 가족들은 분주히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점심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시원한 물 좀 주라.”하고 

부탁했습니다. 음식준비에 정신이 없던 부인은 “지금 바쁘니 직접 따라 드세요.”라고 대꾸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 실내화 좀 갖다 주렴.”하니, 큰아들은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직접 갖다 신으세요.”라고 합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느라 바쁜 딸에게 “담당 의사에게 전화해서 평소 먹던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해 주렴.”하고 부탁하니, 딸은 “저 

지금 바쁘니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러지’라고 말하고 이층 침실로 올라갑니다. 그때 작은아들이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눈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침실로 가서 주무셨습니다. 

드디어 저녁때가 되어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이 아버지를 깨웠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친교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승천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 

아니 명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 피조물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라.”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의 사랑 나눔이며 실천입니까? 

삶의 동반자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랑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바로 각자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실천으로 내 주위가 나로 인해 더욱 밝아지고 훈훈해지는 한주간 되시길 희망합니다. 

(이건승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소프라노의 이 은순 아녜스 자매님의 모친 김봉하 안나 자매님의 문상예식은 5/26(화), 장례미사는 5/27(수)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주님께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모든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결혼 40 주년기념으로 5/16-5/29 까지 여정으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십니다. 축하드리며 즐거운 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지만토마스와 모니카 가족들과 함께 Camping 을 떠납니다. 연휴에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 

•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세실리아 자매님 5/23(토) 모친 권도남 모니카 자매님께서 넘어져 다리 

수술을 받아 2 주일 여정으로 한국을 가게되었습니다. 여행중에 안전히 함께 하실 것과 모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6 월 초에돌아오신다는 연락과 함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       제; “  복음을 선포하라 ”  “주님 승천 대축일”  2009 년 5 월 24 일 

복음 묵상;  [마르 16,15-20] [사도 1,1-11] [에페 1,17-23] 



 
 

    

 

          ♡남모르게 흘린 땀과 눈물♡         - 스탠 톨러의《행운의 절반 친구》중에서 - 

 
 

 

 

 

 

 

 

"얼마 전에 맥이 그러더군.  

'꿈을 이룬 사람들의 웃는 얼굴,  

그 주름살에 숨어 있는 땀과 눈물의 흔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맥은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군. 

"하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웃고 있어서,  

편안하게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들이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또 하나는  

'비록 그들이 꿈을 이루어서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남모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다'고 말이야." 

 

* 국화밭을 걸을 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국화 꽃송이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울어댄 소쩍새의 

울음소리와 밤새 내린 차갑고 모진 무서리를 끝내 

지나치기 쉽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꿈, 그 꿈을 일궈가는 웃음 뒤에는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흘린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 

        ● 주방의 기름때는 식용유로 없앤다 . 
가스레인지 주위는 항상 기름때가 있어서 미끈거린다.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타일의 기름때를 닦을 때는 식용유를 헝겊에 묻혀 닦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름때는 세제보다 기름으로 말끔하게 닦인다. 

          ●냉장고 내부는 식초로 청소한다 
냉장고의 야채박스와 선반을 떼내 물로 닦는다. 잘 닦이지 않는 경우 주방용 세제로 닦는다.  
특히 야채박스는 더러운 것과 함께 곰팡이가 끼기 쉬우므로 씻은 뒤 마른 수건으로 닦아 햇볕에 말린다. 
냉장고 안은 식초를 묻혀 닦은 후 더운 물로 닦는다. 그 다음 소독용 알콜로 닦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1 년에 두 번 정도는 진공 청소기로 안쪽 방열기를 청소해주고, 증발판도 한달에 한 번 물로 닦아준다. 

 

 [마르 16,15-20]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